
김경수 도지사 “동남권, 협력 넘어 경제공동체로”

- 8일 <대한민국 지역대포럼 – 지역광역공동체, 상생과 균형발전의 제안> 참석

- “지역 인재 양성과 동남권 협력 통해 또 하나의 수도권 만들어야”

김경수 경남도지사가 “동남권이 협력을 넘어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”고 말

했다.

김 지사는 8일 오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<대한민국 지역대포럼>

에 참석해 “부울경이 모범적으로 광역 단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경

쟁력인 시대에 지역인재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, 협력을 넘어서는 연합과 경제

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겠다”며 이같이 밝혔다.

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“수도권 블랙홀 현상은 수도권이 좋아지고 지역이 나빠

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전체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

한 문제”라고 진단했다.

지역의 전출 청년 중 37%가 서울로 빠져나가는 현상과 120조 원이 투입되는 

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역의 특혜와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수도권으로 

결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“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재 구조를 해

결하지 않으면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“교육부와 대학이 맡아왔던 지역인재 육성도 내년부터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

참여해 새로운 인재양성프로그램을 시작한다”고 소개한 김 지사는 인재양성에 

있어서도 동남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실제 민선7기 들어 부산과 울산, 경남은 공항, 환경, 관광 등 각 분야에서 활발

보 도 자 료 2019년 10월 8일
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담당부서  공보관 담당자  윤태경 연락처  055-211-2077



히 협력하고 있다. 현안 해결을 위한 3인의 시도지사 간 빈번한 만남은 물론 부

단체장들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동남권의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, 수소경제

권 공동사업 발굴, 광역 연합 형성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 중이다.

논의의 장을 만들어준 포럼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김 지사는 “이 자리에 함

께해주신 분들과 함께 우리 동남권을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, 또 하나

의 수도권으로 함께 만들어가자”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김 지사는 최근 공개석상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광역협력권 사업의 필요성을 역

설하고 있다.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(위원장 송재호), 대한민국시도지사

협의회(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)에도 해당 안건을 직접 제안해 내년 시범사업

이 진행될 전망이다.

한편 이날 포럼은 ‘지역광역공동체, 상생과 균형발전의 제안’이란 주제로 주관사

인 KNN 강병중 회장, 오거돈 부산광역시장,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 정치인, 경

제인, 시민사회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. 경남지역에서는 한철수 창원상공

회의소 회장, 이상경 경상대학교 총장,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, 이학은 마산대

학교 총장 등이 함께 했다.

행사는 강 회장의 개회사, 부울경 시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

연구회 이사장의 ‘중앙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연합의 역할’, 

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‘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

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’,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의 ‘동남권 광역연합과 (사)동

남권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과제’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윤태경

(055-211-20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